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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주사기 유리파편 체내혼입 경고에도

국공립병원, 필터니들 사용현황 전무?

○ 일반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유
리파편이 체내에 유입되어 정맥염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43.4%에 달하고 
있으나, 국내 국․공립 병원 중 단 한 곳에서도 유리파편을 거르기 위한 필터
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.

○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의원(보건복지위원회)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
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 용기 중 유리엠플의 경우 개봉 시 
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은 유리파편
의 혼입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.

○ 이러한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필터니들 주사기를 통해 유리파편
을 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, 일반 주사기에 비해 4배 정도 가격이 비
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.

○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필터니들 주사기는 총 3가지가 있으나 모두 비급여이며, 
급여전환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에서 유리파편 혼입으
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실정이다.

○ 실제,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, 국립목포병원, 국립소록도병원 중 필터니들 
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4개소 지방
의료원과 5개소 적십자병원 역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무한 
것으로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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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기도 수원의 거점 병원의 경우 척수수술 시에만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음.)

○ 이에 류지영의원은 “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필터니들주사기의 보험
적용을 위해서 필터니들주사기의 사용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강제해야 할 
것”이라고 주장하였다.

○ 또한, “현재 필터주사기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용
할 수가 없는 실정”이라며 “필터니들 주사기를 상용화하기 위한 보험 결정 
등의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
